
2010년, 헤이조 천도 1300년을 기념하여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합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행정 과제에 대하여 각각의
정책을 서로 보고하고, 상호이해를 깊이함과 동시에, 진지한
의론을 통하여 과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회합의 계속적인 개최를 통하여, 우리들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상호 우호 교류를 깊이함으로써
국가간의 외교를 보완하여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아시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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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방정부】7개국72지방정부

중화인민공화국
(16)

대한민국
(8)

말레이시아

(1)
인도네시아

(2)

필리핀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5)

일본(37)

◇중국 (16) 장쑤성, 안후이성, 산둥성, 허난성, 산시성, 간쑤성, 
청두시, 시안시, 뤄양시, 양저우시, 황산시, 쑤저우시, 
웨이팡시, 린이시, 둥잉시, 둔황시

◇인도네시아 (2) 서자바주, 욕야카르타 특별주

◇말레이시아 (1) 말라카주

◇필리핀 (3) 오로라주, 디나룬간정, 발레르시

◇한국 (8) 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주시

◇베트남 (5) 푸토성, 투아티엔·후에성, 광남성, 비엣찌시, 후에시

◇일본 (37)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교토부,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다가조시, 아라카와구, 니가타시, 고후시, 
다카야마시, 다자이후시, 나라시, 덴리시, 가시하라시, 
고세시,가쓰라기시, 이카루가초, 미야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시모이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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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현은 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최를 시작하였는가? ①

7세기∼9세기의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영향이 강했으며, 국제성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한 글로벌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글로벌 센터가 되어 주변
지역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는 나라에 있었으며(천황이 나라에 거주), 
수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한반도를 통하여 유라시아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카

신라

백제
수・당

←유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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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현은 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최를 시작하였는가? ②

당시로부터 대략 1300년이 경과한 지금, 동아시아는
새로운 글로벌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외교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도모하여, 각국의 사람들이 교류와
활동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현은 1300년전에 동아시아의 글로벌사회로부터,

고도의 문명을 받아 매우 큰 은혜를 얻은 것에 대하여 깊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아시아 글로벌 사회를 평화롭게

번영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공헌하려는 마음으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설립을 발안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깊어가는 교류

교류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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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자
회합

2009년10월25일(일)∼28일(수) 3개국19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향후의 한국·중국·일본의 교류 촉진을 향하여
∼동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

‘향후 동아시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초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1회
2010년10월6일(수)∼8일(금) 6개국 34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문화유산의 보존, 관광진흥’, ‘차세대 교류’

제2회
2011년10월18일(화)∼26일(수) 6개국 45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위기관리’, ‘지역진흥’

‘동아시아의 지방정부의 상호 신뢰하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힘 ,
활력 넘치는 동아시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한 곳에 모여 , 각 지역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며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연구기구 회장

이시하라 노부오 씨

한국 초대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

나라현 지사
아라이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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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떠한 의론을 하여 왔는가? ①
∼토의 테마와 참가자의 코멘트로부터∼



제3회

【상급 실무자】

제1회 테마별 회합 : 2012년8월28일(화)∼29일(수)

제2회 테마별 회합 : 2012년9월10일(월) ∼11일(화)

【수장급】전체 회합 : 2012년11월5일(월) ∼6일(화)

총 6개국

47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지역진흥’, ‘인재육성’

‘이러한 의견교환을 동아시아 각국과
교류하면서 한층 더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중략) 각국의 경험 교류가 활성화하여

동아시아 전체가 활력을
얻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사회보장 , 인프라 정비 , 학교 건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지역 차원에서
전개할 때 비로소 큰 비전이 실현된다.’

제4회

2014년1월20일(월) ∼22일(수) 6개국 41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홋카이도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미야모토 타로 씨 (강사)

전 ASEAN사무총장

수린·핏수완 씨

지금까지 어떠한 의론을 하여 왔는가? ②
∼토의 테마와 참가자의 코멘트로부터∼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5회
2014년10월27일(월) ∼29일(수) 7개국 41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지역경제의 진흥’, ‘지역 만들기’, ‘관광 진흥’

‘본 테마에 참가한 멤버들이 지역생활의 질을 높여,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관광진흥이며 지역

전체의 진흥과 지역 만들기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함께

지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동일한 성과와

결과를 응시하는 하나의 팀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6회

2015년10월25일(일) ∼27일(화) 7개국 43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농업·농촌 진흥’

‘인구와 면적, 역사, 문화 등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과제도 안고 있다 .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공통된 부분에 관한 연계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제7회

2016년11월6일(일) ∼8일(화) 6개국 41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농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 

‘저출산 대책의 추진’

‘이렇게 나라현이 끈기있게 시책을 실시해 왔다는 것에

일본인 모두는 긍지를 느껴야 할 것이다.’

(주)Prot Asia and Pacific 
대표이사 회장 고토 겐이치 씨 (강사)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모타니 고스케 씨 (강사)

JTIC.SWISS대표
야마다 케이치로 씨 (강사)

지금까지 어떠한 의론을 하여 왔는가? ③
∼토의 테마와 참가자의 코멘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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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2017년5월10일(수) ∼11일(목) 6개국 31지방정부
중국 쓰촨성
청두시

‘관광업 진흥의 정책혁신’, 

‘산업과 인재의 정책혁신’, 

‘도시와 농촌건설의 정책혁신’

제9회
2018년11월1일(목) ∼3일(토) 6개국 39지방정부 일본국 나라현

‘농림어업의 진흥’,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

제10
회

2019년11월6일(수) ∼8일(금)
5개국 40지방정부

(예정)
일본국 나라현

‘관광 진흥’,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2010년도에 설립된 이래

지금은 회원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각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한 시책을 공유하고

공통과제와 시책에 대한 인식을 돈독히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회합이었다.’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중국 쓰촨성 청두시 시장
뤄창 씨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중국연구교류 고문
다나카 오사무 씨 (강사)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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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코멘트는 각 회의 보고서로부터

(직책은 당시의 것)

지금까지 어떠한 의론을 하여 왔는가? ④
∼토의 테마와 참가자의 코멘트로부터∼



・일정: 2019년11월6일(수)∼8일(금)

・개최지: 일본국 나라현

・토의 테마

〔테마1〕관광 진흥
〔테마2〕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제10회라는 특별한 회를 맞이한 것을 기념으로,
‘특별 강연’, ‘메모리얼 상영’, ‘게스트 스피치’등을 실시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강연 주제:
일본과 동아시아
－공명(共鳴)・공창(共創)・공영(共栄)의 세계를

지향하며－
・강연자:
다니노 사쿠타로 씨

〔(공익재단법인)일중우호회관 고문,
전 주중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10주년 기념 ‘메모리얼 상영’ 동 아 시 아 지 방 정 부 회 합 의 제 10 회 까 지 의
발 자 취 를 뒤 돌 아 보 는 메 모 리 얼 영 상 을
상영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본 회합의 설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주신, 전 내각관방 부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씨로부터 영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주년 기념 ‘게스트 스피치’
・강연 주제:
아시아의 세기
– 글로벌리제이션의 다음 단계 -
・강연자:
아드리안 S. 크리스토발 Jr. 씨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ERIA)
이사회 의장〕

奈良県と西ジャワ州の両知事の間で、第１１回東
アジア地方政府会合の開催に向けて連携・協力し
て取り組むことに合意する覚書を締結しました

제11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인도네시아·서자바주가 주최하는 것을 발표

나라현과 서자바주의 양 지사간에 제11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최에 있어, 상호 연계와
협력에 관해 합의하는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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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시성］

◆관광 분과회

2016년10월 개최

［중국·쓰촨성 청두시］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전체 회합)
2017년5월 개최

［일본·미에현］

◆관광 분과회

2015년8월 개최

［일본·나라현
가시하라시］

◆마을 만들기 분과회

2016년8월 개최

［일본·시즈오카현］

◇동아시아 ‘식(食)과
농(農)’지역 포럼

2016년10월 개최

［일본·나라현 덴리시］

◆육아 분과회

2017년10월 개최

［일본·나라현
시모이치초］

◆농림어업 분과회

2018년9월 개최

［일본·나라현 고료초］

◆복지·의료 분과회

2019년8월 개최

[한국·충청남도]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

2015년9월, 2018년9월 개최

더욱 폭이 넓어지는 의론의 장

○ 각 회원 지방정부에 의한 시책

○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처음으로 나라현이외의 장소,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개최

・ ‘분과회’
회원 지방정부가 주최하고, 회원지방정부를 참가 대상으로써

개최하는 실무자 레벨의 공부회

・ ‘관련 포럼’
원칙적으로 회원 지방정부가 주최하고, 회원 지방정부이외도

참가 대상에 포함되는 포럼 등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미래
∼상호 이해, 신뢰 구축, 행정 능력 향상의 플랫폼으로서 ∼

관광 분과회
(2016년 중국·산시성)

복지·의료 분과회
(2019년 일본·나라현 고료초)

관광 분과회
(2015년 일본·미에현)

동아시아와의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충실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2017년 중국·쓰촨성 청두시)

①나라현에서의 개최만이 아닌 해외에서의 개최를 지향합니다.

②앞으로도 동아시아의 현시점의 공통 테마를 중심으로,

의론과 정보 교환을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 향상과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아시아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
(2018년 한국·충청남도)


